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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년 DV 법 (배우자로부터의 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성립 된 이후 

DV 피해자에 대한 다양한 구제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일본인의 배우자 또는 영주자의 배우자 비자인 외국인 여성이 배우자로서의 

활동을 계속해서 6 개월 이상 하지 않을 경우에는 재류 자격이 취소됩니다. 그러나 DV 로 

인해 일시적으로 피난 또는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는 체류가 인정됩니다. 

그러나 조그만 부주의로 가해자로 부터 새로운 피난처를 추적 당해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다음 사항에 주의하십시오 

① 새로운 피난 장소가 정해져도 우체국에 이전 신고를 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우체국이나 은행까지 조사하러 가는 가해자가 있습니다 

② 은행 예금은 전에 살던 곳에서 인출해 잔금을 0 으로합시다. 새로운 피난처에서 은행에 

상담하여 새 통장을 만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때는 이전 주소로 통장 발급 

통지를 보내지 말라고 은행에 부탁해 둡시다 

③ 전입처 <새 피난 장소>의 시야쿠쇼에 「주민 기본 대장 사무의 DV 등 지원 조치」를 

신청 하십시오.  당신이 「DV 등 지원 대상자」가 되면 DV 가해자가 피해자의 전입처 , 

새로운 주소를 알고 싶다고 와도 그 청구에 대해 거부 조치가 취해집니다 

④ 주민표는 즉시 이동하지 마십시오. 이혼이 성립한 후 안전하게 되었을 때 이동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민표를 이동하지 않아도 아이들은 전학 할 수 있습니다. 그 때는 「DV 

피해자의 자녀의 취학」임을 교육위원회에 명확하게 전해 둡시다. 

전 주소지의 교육위원회나 학교에도 이사한 곳이나 거주지 정보를 어디서 묻는다 

할지라도 절대 알리지 않도록 엄중하게 전해 둡시다. 아이가 다니던 학교에 끈질기게 

문의하는 가해자가 많이 있습니다 

⑤ 주소를 변경하면 연금 수첩도 DV 피해자 번호를 덧붙인 번호로 바꾸어줍니다 

⑥ 마이넘너를 기재한 통지카드는 2015 년９월２５일까지 살고 있는 장소에 ⒒월 중에 

도착합니다. 쉘터에 살고 있는 분이나 주민표를 이동하지 않은 분의 카드는 본인에게 

가지 않고 ＤＶ가해자가 있는 주소지에 가게 되겠지요 

마이넘버는 생활보호의 신청이나 보육소의 입소신청등 여러가지의 수속에 필요합니다. 

현재 주소로의 송부나 넘버의 변경신청이 가능하니 주민표가 있는 시야쿠쇼에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적 당하는 최대의 원인은 스마트폰이나 라인, 페이스북, 블로그입니다. 스마트폰은 

해약해도 Wifi 환경에서 작동합니다. 전 주소지에서 사용한 물건은 새로운 피난처에는 

되도록이면 가지고 가지 않도록 합시다. 오래된 IT 는 해약하고 신규계약을 하도록 합시다. 

대결심을 하고「남편과 떨어져 살아야지」라고 결정했으니까 추적 당하지 않도록 충분히 

주의을 하고, 아이를 키워 가면서 열심히 일하고  강하고 밝게 생활하십시오. 곤란한 일이 

있을 때는 시마치무라의 상담창구나 카미후쿠오카역 근처의 후지미노국제교류센터에 와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라도 상담에 응해 드리겠습니다. 

여섯가지의 주의 사항을 잘 지켜 새로운 생활을 안심하고 보냅시다 

가해자로 부터 추적 

되지 않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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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 마을을 위해 노력하는 많은 시민 활동을 만나는 축제입니다. 

재미있는 것, 맛있는 음식, 멋진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FICEC 도 참가합니다. 놀러 오십시오. 

일 시／2016 년１월 30 일（토）10：00～15：00 

회 장／①카미후쿠오카역서쪽출구코코네광장 ②서비스센터홀 

내 용／북 · 밴드 공연, 사자춤, 신무용, 취주악 연주 

재즈・플루트 앙상블 연주, 횻토코춤 

맛있는 음식점, 일본어검정시험 체험, 워크숍 등 

 

 

 

 

 
 

 

 

 

 

 

 

 

 

 

 

 

 

 

 

 

 

 

 

 

 

 

 

 

 

  

개인번호카드를 신청하기 위해서는・・・마이넘버（공통번호）통지카드는 여러분한테 

배달되어졌는지요. 28 년（2016 년）1 월부터 신청하면 마이넘버가 적혀진 개인번호카드가 

무료로 발행됩니다. 신청하면 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가 됩니다. 콤비니에서 

주민표를 뗄 때라든가 건강보험증 대신에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은 자유입니다. 

신청하기 위해서는①수중에 있는 통지카드의 절단선을 떼어냅니다 

②뒷면에 이름을 쓰고 도장을 찍습니다  ③얼굴사진을 붙입니다 

 표면에 당신의 이름, 생년월일, 성별, 스마트 폰으로 신청 

할 수 있는 QR 코드가 인쇄되어 있습니다. 모든 준비가 되면 

마이넘버봉투에 들어 있던 반신용 봉투에 신청서를 넣어 

우송하십시오 

 여기서 주의 할 점은 사진입니다. 얼굴 사진의 크기는  

세로 4.5 ㎝, 가로 3.5 ㎝으로 최근 6 개월 이내에 찍은 것을  

사용합니다. 얼굴은 정면을 향하고 배경이 없는 것을 사용합니다.  

모자와 선글라스, 마스크, 웃는 얼굴도 안됩니다.  

사진을 붙이기 전에 떨어져도 알 수 있도록 

뒷면에 생년월일, 이름을 써 둡시다 

개인번호카드를  받기 위해서는・・・연초에 엽서로 보내 오는 교부 통지서 및 통지 카드, 

운전 면허증 등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을 시마치무라의 창구에 보여줍니다. 

일본어교실 행사 섣달그믐소바, 신춘휘호 제 64 회요미우리교육상을 받았습니다 

「개인번호카드」을 신청하기위해서는 「마이넘버카드」가 도착할 때 까지 

 학교나 지역에서 뛰어난 교육활동을 

표창하는「제 64 회요미우리교육상」최

우수상에「후지미노국제교류센터」가

114 건의 응모 중에서 뽑혔습니다. 

 FICEC 의 활동은 많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차세대를 짊어지는 어린이 교육에 힘 

 써 온 것을 기리어 주신 것입니다. 

 

 연말연시에 실시하는 일본의 계절 행사를 

맛보게 하기 위해 일본어 교실에서는 항례의 

「섣달 그믐 소바」와 연초의 「신춘 휘호 

체험」을 실시합니다. 

참가비는 필요 없습니다. 가족 여러분 함께 

참가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일시／섣달그믐소바 12/17 11:00～ 

   신춘휘호    1/14 11:00～ 

장 소／FICEC 일본어교실 

            후지미노시「시민활동페스티벌」을 실시합니다 


